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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는 쉬지 않는다
[말씀 요지]

이제는 신령역사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서 유식한 학자층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목적을 이루
기 위하여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하고 전세계적으로 하늘 운세의 태풍이 불고 있다. 이것이 신령역사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를 중심삼고 횡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끝날의 한 현상이라
고 하겠다.

이러한 신령역사를 뜻을 중심하고 수습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요,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사명이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횡적 기준의 탕감조건이 세워져야 한다. 탕감을 거쳐야만 공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는 개인이나 가정적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국가와 세계적인 기준을 두고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주는 쉬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서 탕감을 위해 눈물 흘리고 있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
는 안 되겠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형제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우리는
그들이 쓰러지기 전에 그들을 뜻 앞에 세워주어야 된다.

지금은 움직여야 하는 때다. 세계와 하늘땅 앞에 보답해야 할 때이다. 때와 환경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는 불이 붙고 있는데 이에 호응하여 우리 내부에서는 어떻게 불을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는 중심의 자리에 서서 세계를 수습해야 된다. 세계적인 소용들이 속에서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인 요소를 갖추고 그
주체성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자료의 입장에 서야 하고, 목적하는 세계 앞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각자가 갖추어 나가야만 되겠다. 심정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경제적인
기준, 문화적인 기준을 갖추어서 세계적인 주체성의 공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전후 좌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발전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관념과 행동과 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주
체성을 갖춘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세계적인 입장에서 역사적인 비판, 현실적인 비판 그리고 미래적인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
리고 나서 이 천지 앞에 설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제2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
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비록 3년이라는 단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입장에서
혁신적인 가치를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계가 망하기 전에 수습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소망과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전세계를 화합시킬 수 있어
야 되는 것이다.

멀지 않아 이 지상의 죄악사는 완전히 청산되고 천의를 중심삼은 전인류적인 이상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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